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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상담 기관에서 심리 상담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자 3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7.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둘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경우 의도적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과 같은 개인적인 영역의 성장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이나 자기효능감 향

상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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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

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어떤 사건

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심한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지워지

지 않는 상처를 남기곤 한다(권석만, 2013). 이

처럼 심각한 손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외상(外傷, trauma)

이라고 하며,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는 일생동안 한 번 이상의 외상을 경험할 가

능성이 크다(Follette & Pistorello, 2007). 또한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사건을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개인의 인지도식에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

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자연재해나 

전쟁, 테러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선 스트레스 사

건 모두를 포함하는 정의이므로 좀 더 주관적

이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최승미, 2008).

Allen(2008)에 따르면 외상은 대인관계 관여

도에 따라 비대인 외상(impersonal trauma)과 대

인 외상(interpersonal trauma)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비대인 외상은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는 재해

로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다(권석만, 2013). 반

면 대인 외상은 사람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주 양육자와 같이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부

터 고의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 등을 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서영주, 김영근, 2018). Herman 

(1992)에 따르면 반복적인 대인 외상으로 나타

나는 증상들은 단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는 달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지속

적일 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도 한다. 특히 집합적인 한국문화에서는 대인

관계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과도 연계되어 매우 중요하게 여

겨지기 때문에(강경미, 2005), 대인 외상의 영

향 역시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로 다양한 연령층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된 서영석 등(2012)의 연구에서는 외상 유

형 중 관계 실패, 거절 경험, 괴롭힘과 따돌림 

등의 대인 외상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는

데, 이를 관계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빈도와 심각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관련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강혜림, 

정남운, 2018) 본 연구에서는 모든 외상 경험

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대인 외상 경험으

로만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인 외상 경험이 상담자

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상

담자 역시 상담자이기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기에 대인 외상 경험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상담 자체가 하나의 집중적인 대인

과정(Wampold, 2001)이기도 하므로 대인 외상 

경험이 상담자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대인 외상 경험

은 상담자로 하여금 심리 및 상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내담자를 돕

고자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홍예영, 장은

진, 2019), 자신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

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 수행에 악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김연수 외, 2022). 상담자의 

대상관계가 경직되고 왜곡되어있다면 내담자

가 투사한 대상 표상 또는 자기 표상과 맞물

려 역전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러한 역전이 행동은 작업동맹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비효과적인 상담자 반응이라 할 수 

있다(김현숙, 2012; 최명식, 2003). 또한 어릴 

적 경험한 정서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심리적 

상처는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손상시킴



우소원․장유진 / 상담자들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 외상 후 성장과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 1223 -

으로써 내담자와 효과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환, 한수미, 

2015; 조화진, 김민정, 2018). 이처럼 상담자가 

자신의 대인 외상 경험을 극복하지 않은 채 

내담자를 만나면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홍예영, 장은진, 2019) 대인 외

상 경험이 상담자들에게 주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론 중에서 Nouwen(1972/1999)의 ‘상

처 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상처 입은 치

유자’는 상처를 겪었지만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치

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치유자를 의미

한다. Nouwen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을 

개인적인 고통을 피상적으로 공유하는 영적 

노출증(spiritual exhibitionism) 옹호로 잘못 이해

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

의 원천으로 삼으려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

다고 하였다. 실제 일부 연구들(박연심, 2020; 

이미정, 2015)은 대인 외상을 겪은 상담자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에 대한 인식

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공감과 이해, 치유

에 대한 사명감, 역전이 관리능력 등을 향상

시켜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인 외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고려할 수 있

다. Johnson 등(1989)은 Bandura(1977)의 자기효

능감 이론을 상담자에게 적용하여 ‘상담자 자

기효능감(counselor self-efficacy)’의 개념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

다. Larson과 Daniels(1998)은 상담자 자기효능감

이 상담자가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기술들을 

통합하여 상담 수행에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

한다고 강조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자

는 자신의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담이

라는 복합적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

자는 상담 장면에서 느끼는 상태불안이 낮아 

수월하게 상담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강진

구, 연문희, 2005), 결국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상담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양미라, 이영애, 2019). 이러한 상

담자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많은 상담자가 심리화, 교육분석, 

수퍼비전을 거치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으나(이명희, 박

재우, 2019),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만으로는 대

인 외상 경험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개입하는 기제와 그 역할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 외

상 경험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연결하는 심

리적 기제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대인 외상 경험을 상담자 자기효능감으로 

승화시키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성장과 변화

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상 경험의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임선영, 

2013). 반추(rumination)는 이러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말하는데, 크게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

로 구분된다(Martin & Tesser, 1996). 침습적 반

추는 외상 경험 후 개인이 원하지 않을 때도 

반복적으로 외상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의

미하며, 의도적 반추는 외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상에 대해 생각

하는 것을 의미한다(Martin & Tesser, 1996).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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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반추 유형은 외상 이후 긍정적 또는 부

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각각 다른 역할을 수

행하는데(엄미선, 조성호, 2016), 먼저 침습

적 반추의 증가는 지속적이거나 높은 수준

의 괴로움, 불안, 우울, 효과적인 대처 실패

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Cann et al., 2011; 

Nolen-Hoeksema et al., 1994). 반면, 의도적 반

추의 증가는 수용적인 태도와 인지적 유연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의미재구성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한다(임선영,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 외상 경험이 인지적 과정을 거쳐 상담자

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측면을 살펴

보고자하므로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는 ‘외

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을 겪은 사람

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대인관계 느낌의 변화’, ‘삶에 대한 

철학의 변화’가 포함된다(Tedeschi & Calhoun, 

1996). 즉,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

고 주위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

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여 가치기준이 변화

할 수 있다(김나현, 김정민, 2021). 다시 말해, 

외상은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지만 외상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외상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Linley & Joseph, 2004). 외상 후 성장과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의 관련성은 여

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

담자 280명을 대상으로 한 김연수 등(2022)의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대인 외상 경험에 대

해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별 경험 대학생(조민기, 신희천, 

2021; 차경환, 하정희, 2019), 사별 경험 대학

생(유희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박선

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이유리, 장

현아, 2016), 청소년(김현미, 정민선,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의도적 반추와 외

상 후 성장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외상 후 성장은 개인적인(personal) 

측면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적인(professional)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담자들은 좌절을 극복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좌절 

경험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현수, 한재희, 2009). 

상담자는 좌절 경험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유연하게 수용하게 되는데, 이

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조망능력을 

증진시켜 보다 깊은 차원의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김혜미, 오인수, 2016). 즉,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상담자는 자기성찰을 통해 

내담자의 고통을 다루는 것에 더 겸손한 태

도를 지니게 되고, 내담자를 한 사람으로 온

전히 수용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민선홍, 

서미아, 2024). 이처럼 상담자는 외상 후 성장

이 일어나는 과정과 이를 촉진하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동반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다(장한, 김진숙,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가 의도적 반추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특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외상 후 성장이 가교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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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

자의 전문적 요인으로 전문직 정체성이 있는

데, 이는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를 전문 직

업인이라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태도를 의미한

다(Hall, 1968).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이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

작하며, 훈련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의 직장 

생활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된

다(Reid et al., 2008). 그 중에서도 상담자 전문

직 정체성(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은 상담

자가 스스로에게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와 자

긍심이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달된 전문적

이고 인간적 자질로 인해 형성되는 정체성을 

말한다(김계현, 1997; 박용오, 2003). 즉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란 상담자가 자신을 전문 직

업인으로 여기는 태도와 신념이라 할 수 있는

데(최윤경, 2003), 이는 상담 분야에 입문할 때

부터 상담직을 그만둘 때까지 지속적이고 연

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Smith, 

2007).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발달하면 상담

자는 자신의 역할에 확신을 가져 스스로를 안

정적이고 일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뿐만 아니

라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 상담에 임하는 자

세까지 변화할 수 있다(허재경, 2009). 반면 상

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 내담자와 가까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거나 

기대하는 상담 성과를 이루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Mellin et al., 2011). 따라서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

해나가는 과정은 상담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나은주, 김영

근, 2019).

외상 후 성장이 상담자로서의 전문직 정체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여

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arshall(2000)은 상담훈련생들이 개인

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이

를 통합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발달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Murdock 등(2013)의 

연구에서는 공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석사 과정의 상담훈련생들이 삶의 장애물 극

복 경험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성장과 동시에 

전문직 정체성을 발달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ern(2014)은 상담자가 한 인간으로서 가

진 심리적 문제나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인식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에 

통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Cleary와 Armour(2022)는 상담 및 심리치료 종

사자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체성은 성장과 회복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이

미정(2015)이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상처

를 치유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김

연수 등(2022)의 연구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상담자는 ‘상처 입은 상담자’가 되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현수와 한재희

(2009)의 연구에서 상담전문가들은 좌절을 극

복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을 보는 눈이 깊어지

고 전문적인 개입이나 접근방식에서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훈 등(20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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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고통스러웠던 단계를 포함하여 상담자 

개인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보상담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

담자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살 유가족 상담자를 대상

으로 한 박경자(2020)의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외상 후 성장의 결과로 전문가적 지위를 내려

놓고 진정한 치유의 동맹자가 되었으며 상처

를 공감력과 고통에 대한 민감성으로 승화시

키기도 했다.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에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

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상담

태도 자기효능감이 있으므로(양명희, 김성회,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외상 후 

성장이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양미라와 이영애(2019)는 상담자 자기

효능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상

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Emerson(2010)은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과 상담

자 자기효능감 모두 상담자 발달에 있어 잠재

적으로 관련된 요소라고 보았으며, 상담자가 

스스로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된다

고 주장하였다. Brady(2020)는 220명의 상담 전

공 석사과정 및 석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과 상

담자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

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

들(설동숙, 김택호, 2022; 이미진, 2012; 이세나, 

2020; 정현숙, 김동원, 2022)이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상담자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태도와 가치, 신념을 가진다면 상담과

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설동숙, 김택호, 2022). 

즉,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과 상담자 자기효능

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미진, 2012).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는 대인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

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의도적으로 성찰

하면 외상 후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러

한 개인적인(personal) 영역의 성장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 및 상담자 자기효능감 향상과 같

은 전문적인(professional) 영역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

탕으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

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순차적으

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들이 상

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외상 후 성장은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은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

개하는가? 셋째,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

직 정체성은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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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상담 기관에서 심리 상담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상담자를 대상으

로 2023년 1월 10일부터 약 4일간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상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단체 

대화방에 설문조사 링크를 배포하여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내용

에 앞서 연구의 목적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

한 안내가 제공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이

를 읽고 동의한 후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종료 후 성실하게 응답한 모든 상담

자에게는 답례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

다. 설문조사에 총 401명이 참여하였으나 불

성실하게 응답한 13명을 제외한 388명의 자료

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중 여

성이 265명(68.3%), 남성이 123명(31.7%)으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은 20대가 94명(24.2%), 30대가 233명(60.1%), 

40대가 50명(12.9%), 50대 이상이 11명(2.8%)으

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총 상담기간은 3년 

미만이 146명(37.6%), 3년-5년이 136명(35.1%), 

5년 이상이 106명(27.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대인 외상 경험 질문지

상담자들이 경험한 대인 외상의 유형을 알

기 위해 정지양(2015)이 9가지 항목으로 구성

한 대인 외상 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해

당 질문지는 송승훈(2007)이 제작한 ‘외상 사

건 12목록’ 중 대인 외상에 해당하는 사건

들을 선별한 것이며, ‘외상 사건 12목록’은 

Norris(1990)의 ‘일반 모집단을 위한 외상 스트

레스 사건 목록(Traumatic Stress Schedule)’ 및 

Tedeschi와 Calhoun(1996)의 PTGI 개발 연구에

서 사용된 사건 목록, 전겸구와 김교헌(1991)

의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을 참고

하여 제작되었다. 질문지는 지인으로부터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사

랑하는 사람의 사망 등의 9가지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

건 및 사건 발생 시기, 사건 당시의 고통, 그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느껴지는 고통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 외상 경험이 있는 상

담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장 힘들고 고통스

러웠던 사건을 기억하며 조사에 응해야 하므

로 참여자 스크리닝 목적으로 해당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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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반추 척도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를 측정

하기 위해서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

의 등(201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Korean [K-ER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의도

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의 두 하위요인으

로 개발되었으며,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맞게 

침습적 반추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의도적 

반추에 해당하는 10개 문항만을 설문지에 포

함하였다. 의도적 반추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 삶

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곤 한다.’등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식 척도(1점=전혀 

아니다, 4점=자주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 양식을 많이 사용했음

을 의미한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의

도적 반추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

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척도

상담자들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이며, ‘자기지

각의 변화(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5문

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3문항)’, ‘영적․종

교적 관심의 증가(2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

펴보면, 자기지각의 변화는 ‘나는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대인관

계의 깊이 증가는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가능

성의 발견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영적․종교적 관

심의 증가는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

졌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들은 6점 Likert식 척도(1점=전혀 아니다, 6

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

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지각의 변화 

.94, 새로운 가능성 발견 .74, 대인관계 깊이 

증가 .90,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70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척도의 내

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며, 각 하

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지각의 변

화 .82, 새로운 가능성 발견 .63, 대인관계 깊

이 증가 .83,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66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척도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서윤(2020)이 개발한 한국 상담사 전문직 정

체성 척도(Korean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Scale [K-CPI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

문항이며, ‘전문지식 및 기술(7문항)’, ‘역할 및 

태도(5문항)’, ‘가치 및 신념(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지식 및 기술은 ‘나는 

상담심리학의 중요 이론들을 잘 알고 있다.’, 

역할 및 태도는 ‘나는 상담사의 역할과 본질

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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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은 ‘나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 삶의 긍정

적인 변화를 돕는 일이 매우 뿌듯하다.’와 같

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6점 

Likert식 척도(1점=전혀 아니다, 6점=매우 그

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서윤(202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고, 각 하위요

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전문지식 및 기술 

.83, 역할 및 태도 .83, 가치 및 신념 .85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척도의 내

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각 하

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전문지식 및 기

술 .80, 역할 및 태도 .80, 가치 및 신념 .86으

로 나타났다.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명

희와 김성회(2011)가 개발한 상담자 자기효능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4문항

이며, ‘상담기술 자기효능감(19문항)’, ‘상담태

도 자기효능감(13문항)’, ‘상담위기대처 자기효

능감(12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기술 자기효능감은 ‘상담 중 필요한 상담기술

을 적용할 자신이 있다.’, 상담태도 자기효능

감은 ‘상담 중 자신의 인지, 정서 등 내면을 

각성할 자신이 있다.’,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

감은 ‘정신적 외상이 큰 내담자라도 상담을 

계속할 자신이 있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명희와 김성회(2011)

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6이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상담기술 자기효능감 .94, 상담

태도 자기효능감 .89,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

감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

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상담기술 자기효능감 .88, 상담태도 자기효능

감 .83,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감 .83으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

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7.0과 SPSS Process 

Macro 4.2(Hayes, 2013/2015)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

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별로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변인 간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통해 상담

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

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개별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넷째,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통해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

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

로 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 수 5,000개, 95% 신뢰수준에서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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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의도적 반추 1

2. 외상 후 성장 .647** 1

3.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481** .509** 1

4. 상담자 자기효능감 .423** .551** .785** 1

평균 2.901 3.163 4.446 3.647

표준편차 .517 .766 .735 .465

왜도 -.567 -.688 -.347 -.217

첨도 .823 1.306 .279 1.524

주. **p<.01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4 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Ho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왜도 범위는 -.688에서 

-.217이고, 첨도 범위는 .279에서 1.524로 나타

나 모든 값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자료

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은 전체

적으로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r=.647, 

p<.01),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r=.481, p<.01), 

상담자 자기효능감(r=.423, p<.01)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은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r=.509, p<.01), 

상담자 자기효능감(r=.551, p<.01)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과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도 정적으로 유

의하였다(r=.785, p<.01).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

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

장의 매개효과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

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외상 후 성

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도적 반추

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B=.958, p<.01), 외상 후 성장은 상담자 자

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289, 

p<.01) 외상 후 성장은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의도

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총 효

과는 B=.381(p<.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외상 

후 성장이 투입되면서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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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F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담자

자기효능감
의도적 반추 .381 .042 .423 9.175** .179 84.189** .299 .462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958 .058 .647 16.659** .418 227.516** .845 1.071

상담자

자기효능감

외상 후 성장 .289 .034 .477 8.593**

.311 86.954**
.223 .356

의도적 반추 .103 .050 .115 2.073* .005 .202

주. **p<.01, *p<.05

표 2.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구분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 상담자 자기효능감 .277 .053 .184 .391

표 3.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대한 의도적 반추의 직접효과는 B=.103(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따라

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어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

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수 5,000개, 

95%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

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

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는 .277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이 .184, 상한값

이 .391로 범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

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

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

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상담자 전

문직 정체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도적 

반추는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B=.683, p<.01), 상담자 전문직 정

체성은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479, p<.01)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은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B=.381( p<.01)이

었으나, 매개변인인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투입되면서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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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F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담자

자기효능감
의도적 반추 .381 .042 .423 9.175** .179 84.189** .299 .462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의도적 반추 .683 .064 .481 10.766** .231 115.902** .559 .808

상담자

자기효능감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479 .023 .756 21.080**

.619 312.637**
.434 .523

의도적 반추 .054 .032 .060 1.665 -.010 .117

주. **p<.01

표 4.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구분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의도적 반추 →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 상담자 자기효능감 
.327 .047 .240 .424

표 5.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반추의 직접효과는 B=.054(p>.05)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

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완전 매개효

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상담

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

증하기 위해 표본 수 5,000개, 95% 신뢰수준

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의 매개효과는 .327로 나타났으며, 95% 신뢰

구간 내에서 하한값이 .240, 상한값이 .424로 

범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

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순차적 매개

효과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

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외상 후 성

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순차적으로 매

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과 그

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381, p<.01).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소원․장유진 / 상담자들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 외상 후 성장과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 1233 -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F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담자

자기효능감
의도적 반추 .381 .042 .423 9.175** .179 84.189** .299 .462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958 .058 .647 16.659** .418 227.516** .845 1.071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의도적 반추 .369 .080 .260 4.641**

.299 82.021**
.213 .526

외상 후 성장 .328 .054 .342 6.104** .222 .433

상담자

자기효능감

외상 후 성장 .145 .025 .239 5.769**

.649 236.992**

.096 .195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439 .023 .694 19.242** .395 .484

의도적 반추 -.059 .037 -.065 -1.605 -.131 .013

주. **p<.01

표 6.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순차적 매개

효과

그림 2.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순차적 매개모형 결과

주. 모든 회귀계수는 비표준화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p<.01, 

n.s.=not significant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B=.958, p<.01). 다음으로 의도

적 반추가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

향(B=.369, p<.01)과 외상 후 성장이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B=.328, p<.01)

도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함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장이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145, 

p<.01)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상담자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439, p<.01)도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

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059, p>.05). 이를 종합해보면, 상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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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 상담자 자기효능감 .139 .036 .072 .211

의도적 반추 →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 상담자 자기효능감
.162 .046 .075 .254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 상담자 자기효능감
.138 .034 .078 .211

총 간접효과 .439 .054 .338 .551

표 7.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순차적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는 B= 

.381(p<.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외상 후 성장

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투입되면서 경로

의 직접효과가 B=-.059(p>.05)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어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수 5,000개, 95%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총 간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Effect=.439, 하한=.338, 상한=.551), 이

는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 또는 상담자 전문직 정

체성을 각각 매개로 하거나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상

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각 경로별로 

살펴보면,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

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139, 하한=.072, 상

한=.211). 또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

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

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Effect= 

.162, 하한=.075, 상한=.254). 마지막으로 의도

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

체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도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Effect=.138, 하한=.078, 상한=.211). 따라서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

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

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순차적 매개효

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인 외

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상담자 자기효능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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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는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외상 후 성장을 통해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상담자가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해 의도적 반추를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외상 후 성장

을 경험할수록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대인 외상 경

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

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대인관계에서 깊은 상

처가 되었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적

인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연수 외, 2022; 박선정, 2015; 유희

정, 2015; 조민기, 신희천, 2021; 차경환, 하정

희, 2019)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외

상 후 성장이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유

의미한 영향은 상담전문가들이 좌절 극복 경

험을 통해 전문적인 개입이나 접근방식에서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오현수와 한재희

(2009)의 질적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성인(박지선, 홍지영, 2023), 대학생

(Tanvi & Arvind, 2022; Zeng et al., 2021), 소방 

공무원(김민정, 한유진, 2023), 소아암 생존자

(Kwak et al., 2021), 화상 환자(Li et al., 2022) 

등 상담자 이외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외상 후 성장과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된 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

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이 부분 매개효과

를 보이는 것은 외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의도적 반추를 통해 치유 과정을 거친 상담자

들은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이명희

와 박재우(201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와 유사하게 김은영 등(2017)의 연구에서도 인

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 상담자

들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감소

한 반면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정(2015)은 상담자

들이 자신의 상처가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원으로 인

식함으로써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대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했으나 그 경험을 

의도적으로 반추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

뤄낸 상담자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대인 외상 경험

에 대한 의도적 반추는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대

인 외상 경험에 대해 의도적 반추를 할수록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발달하게 되고, 정체

성이 발달할수록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이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유의미

한 영향은 상담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과 기술, 역할과 태도 및 가치와 신념 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바로 수

용할수록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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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설동숙, 김택

호, 2022; 정지희, 2014; 정현숙, 김동원, 2022; 

Brady, 2020; Emerson, 2010)의 결과를 지지한

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Auxier 등(2003)은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한 요소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태도를 언급했으며, Kern(2014)은 

병리적인 상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인식하고 취약성을 재구성하여 전문직 정체성

으로 통합하는 경우 내담자와 더욱 효과적이

고 유능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선홍과 서미아(2024)는 숙련상담자의 경우 

내담자 자살에 대한 반추적 자기성찰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나아가 

상담자로서 전문적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허재경과 신영주

(2015)의 연구에서 상담자가 미해결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분석이나 자기성찰과 

같은 대처방식이 전문직 정체성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현숙과 김동원(2022)의 연구에서는 초심상담

자가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효

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발달

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이

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미해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식으로 

의도적 반추라는 변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겪은 

좌절경험을 의도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을 통

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킨 

상담자는 집중적인 대인과정인 상담(Wampold, 

2001)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자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이 순차

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상담자가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해 의도적 

반추를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수록 상담자로서의 정

체성이 발달하게 되며, 전문직 정체성이 발달

할수록 상담자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상담자는 ‘상처 입은 

상담자’가 되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

해진다는 김연수 등(2022)의 보고와 유사하다. 

그러나 김연수 등(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

업정체성 변인은 직업에 대한 일체감, 부합 

정도, 감정 이입을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변인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변인들과 상담자 자기효

능감의 관계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

의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외상 후 성

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로서의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대인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가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위

해서는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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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반추를 통해 새로운 의미 발견과 내적 

성장을 이루고, 이러한 개인적 성장을 통해 

얻게 된 교훈과 지혜를 상담자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

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경우 의도적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과 같은 개인적인(personal) 영역의 성장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이나 자기효능감 향

상과 같은 전문적인(professional) 영역의 성장으

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 전문직에 비해 두 영

역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담자에

게는 한 영역에서의 성장이 다른 영역에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이명진

과 장유진(202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또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자 할 때 지속적인 상담 수련은 물론 개인적

인 삶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삶에서 

심한 고통을 안겨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인 

외상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의 시작점으로 선

정함으로써 상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험조차 상담자로

서의 성장과 발달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상담자로 선정

하고 다양한 외상 유형 중에서도 대인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그 빈도와 심각성에 비해 아직까지 미비한 실

정이라 할 수 있으며(강혜림, 정남운, 2018),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포함한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상담자라는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대인 외상 경험만을 다루었으므로 연구대상과 

주제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또한 Nouwen(1972/1999)의 ‘상처 입은 치

유자’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자의 성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였으나(박연심, 2020; 소라엘, 2017; 이미정, 

2015; 이진희, 2021), 본 연구는 이 이론을 양

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소수의 상

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질적 연구 결과

를 일반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의 순차

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상담자의 대인 외

상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개입하는 심리적 기제와 그 역할을 구체화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즉, 대인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담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의 

다양한 경로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상담자 전문직 정체

성이 매개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대인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

해 시도할 수 있는 개입방향을 제시한다. 

상담자가 대인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 이러

한 개인적인 경험이 내담자와의 작업에 방해

가 되거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상담자의 윤리적인 책무이기도 하다(정

문주, 조한익, 2016; 홍예영, 장은진, 2019). 이

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대인 외상 경험을 적극

적이고 의도적으로 성찰하여 삶에 대한 통찰

이나 지혜를 얻게 되면 그 결과로 상담자로서

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상담 수행에 대한 자신

감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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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상담자는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해 

깊게 성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분

석에 참여하거나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석은 상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유성경 

외, 2010)로 강나리와 이영순(2017)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교육분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

지적인 통찰과 더불어 정서적인 정화와 수용

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연과 박

명희(2016)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교육분석

을 경험하며 자신의 고유한 ‘결정적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

였다. 아울러, 허재경과 김지현(2009)은 초급 

상담자가 성찰 중심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수

퍼바이저로부터 상담기술과 함께 개방적이고 

성찰 지향적인 태도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처럼 상담자가 교육분석이나 수퍼비

전을 통해 의도적 반추를 충분히 경험한다면 

대인 외상 경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

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분석과 수퍼비전은 외상 후 성장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

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유성경 등(2010)의 연구에서 교육분석은 임상

적 방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상담 기술을 향

상시킴과 동시에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라고 하였다. 

김경실(1999)은 상담자가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상담자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과

정에서 수퍼비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채순옥과 최혜란(2015)의 연구에서

도 상담자는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 이론과 실

제적 기술을 통합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 초

심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혼란 경험에 대한 

이경진(2023)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체성 혼란 

경험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동기 및 선배 상담

자와 고민을 공유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분석이

나 수퍼비전과 같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수퍼바이저 및 지도

교수, 동기 및 선배 상담자 등의 지지자원을 

활용하는 것 또한 상담자의 정체성 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보고는 대인 외상을 경험한 

상담자가 그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과 전문가

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분석이나 수퍼비전

과 같이 자신의 외상 경험을 적극적이고 의도

적으로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가 방어적인 태도나 사회적 바람

직성에 따라 긍정적으로 편향된 응답을 하였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자기보고식 설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 관찰이나 심층 면접과 같이 객관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의도적 반

추, 외상 후 성장,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상

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횡

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설정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

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나 실험 연구를 통

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의도적 반추를 위한 개입으로 교육분

석, 수퍼비전 등을 제안한 바, 이러한 개입이 



우소원․장유진 / 상담자들의 대인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 외상 후 성장과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 1239 -

상담자의 성장 수준을 실제로 높이는지 확인

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변인 간의 인

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이 매개변인으로 포함된 단순매개 및 순차매

개 모형에서 의도적 반추가 상담자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과 

상담자 자기효능감 간의 큰 공유 부분(overlap)

으로 인해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변인 간 

공유 부분이 클 경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추

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Hayes, 2017),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크기를 통해 통

계적 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Coh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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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on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s and 

counselor self-efficac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88 counselo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revealed that post-traumatic growth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and counselor self-efficacy. Additionally,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completely mediates this relationship. Furthermore, post-traumatic growth and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and 

counselor self-efficac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tests the hypothesis that personal growth, such as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deliberate rumination, can lead to professional growth,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and the enhancement of counselor self-efficacy.

Key words : counselor, interpersonal trauma,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counselor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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